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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주의해야 하는 피부질환

장승초등학교병설유치원

축축했던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선명해지는 7월 중순입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 

속, 주의해야 하는 피부염증의 종류와 예방,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땀띠 영유아는 땀샘 기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땀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땀띠는 작고 

투명한 물집이 오돌토돌 올라온 뒤 붉어지면서 열감과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주로 

땀샘이 많은 목뒤나 가슴, 등, 살이 접혀 통풍이 잘되지 않는 부위에 발생합니다.

기저귀 발진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 대소변에 있는 세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

환입니다. 배와 사타구니 부분에 습진이 생기며, 심할 경우 진물이 나기도 합니다. 

지루성 피부염 땀과 피지의 분비가 왕성해질 때 주로 나타납니다. 두피와 얼굴, 목, 

겨드랑이 등에 노란 진물과 각질이 나타나는데, 아토피와 달리 가려움증은 없는 게 특

징입니다. 여름철에는 쉽게 2차 감염이 되므로 딱지는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그냥 두

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피부질환 예방 Tip!

1. 아이 몸에 닿는 기저귀, 속옷, 내복 등은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를 이용한다.

2. 땀이 나면 수시로 옷을 갈아 입힌다.

3. 하루에 한 번, 36~38도 온도의 물에서 5~10분간 통목욕을 시킨다.

4. 목욕 후 수건으로 충분히 물기를 말려 보송보송한 상태를 유지한다.

5. 보습제는 한꺼번에 많이 바르지 않고 얇게 자주 바른다.


